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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대선자금 수사 가속화
한나라․민주당에 불법자금 제공사실 확인 … 고강도 원칙수사 예고

한화그룹에 이어 금호그룹 역시 2003년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단서들이 속속 포

착되면서 대선자금 기업수사가 연초부터 가속 페달을 밟는 양상이다.

검찰은 금호그룹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채권 10억원과 양도성예금증서(CD)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불

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민주당 역시 금호 측에서 10억원 수준의 불법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1월6일에 한화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에 이례적으로 총수인 김승연 회장의 집무실까지 포함시키면서 기

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2003년 말 검찰은 삼성, LG, SK,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 1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 1곳이 한나라당에 10억원

대 채권과 별도 현금을 포함해 수십억원대 불법 자금을 제공한 단서를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면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을 제외한 다른 기업

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검찰수사가 10대 그룹 전체를 겨냥하는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주부터는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 총수 혹은 구조조정본부장급 임원에 대

한 공개소환이 예고돼 있어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에 불법 대선자금으로 100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사법처리를 미루어왔던 

손길승 SK 회장을 1월8일 오전 소환해 신병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손길승 회장이 기업

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잣대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수사가 급진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르면 1월 말경에는 기업이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의 전

체적인 윤곽이 대체로 드러나거나 기업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비록 기업수사라고 할지라도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시한을 두지 않겠다며 아직까지 원칙론을 강조하

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선자금 유용 의혹을 포함한 불법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어 기업에만 매달릴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4월15일로 예정된 총선이라는 변수를 고려한다면 이르면 2월 중이나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수사를 매듭지

어야 정치권이 새로운 틀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점도 검찰에게는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선거자금 집행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 재정국 간부 2명이 잠적중이

고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장기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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